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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문해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어머니 총 235쌍(한글해득부진 아동과 어머니 98쌍, 일반 아동과 어머니 137쌍)이며, 아동의 인지능력(집중력, 지각력, 기억력, 처리속도) 및 가정환경 요인(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기 가정문해환경(물리적환경, 양적/질적 상호작용, 발현적/관습적 문해지도))이 초1 아동의 문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1 아동의 한글해득부진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전진(forward: LR) 방식을 활용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아동의 지각력과 기억력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기에 관습적 문해지도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초1 아동의 단어 해독 수행이 낮았다. 둘째, 유아기에 가정에서 발현적 문해지도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읽기 유창성이 우수했다. 셋째, 아동의 처리속도가 느릴수록, 유아기에 관습적 문해지도를 많이 받았을수록 읽기 이해가 낮은 수준이었다. 넷째, 아동의 지각력과 처리속도가 우수할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아기에 관습적 문해지도를 적게 받았을수록 받아쓰기 수행이 높았다. 다섯째, 초1 아동의 한글해득부진 여부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아동의 지각력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 아동의 처리속도가 뒤를 이었다. 종합하면, 초1 아동의 문해력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지능력의 설명력이 컸으며, 유아기에 미리 경험한 관습적 문해지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의 문해력을 높이고 한글해득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아동의 인지 곤란을 조기에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가정과 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유아기에 적합한 발현적 방식의 문해지도를 제안하였다.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children’s cognitive abilities and home environment on the literacy of first graders, focusing on Hangeul acquisition difficulty (HAD). Participants included 235 mother-child pairs, with 98 children experiencing HA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sessed the influence of cognitive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literacy, while stepwise binary logistic regression identified predictors of HAD. The study found that, first, the more trouble children had with perception and memory, and the more conventional literacy guidance they received, the worse they scored on word comprehension. Second, the more emergent literacy guidance children received during preschool, the higher their reading fluency scores. Third, slower processing speed and more conventional literacy guidance were associated with lower reading comprehension scores. Fourth, higher perception scores and processing speed, higher maternal education levels, and less conventional literacy guidance correlated with higher spelling scores. Fifth, perception was the most predictive variable of HAD, followed by maternal education and processing speed. The study concluded that children’s cognitive abilities were the primary determinants of literacy, with conventional literacy guidance before formal schooling generally correlating with negative outcomes. Early recognition of atypical cognitive development and emphasizing emergent literacy during preschool are crucial for children to meet literary milestones without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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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학령기 아동의 문해력은 학업성취의 핵심적인 바탕으로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영유아기부터 학습 사교육이 심각한 수준으로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청소년기 문해력 발달에서 위험한 신호가 보고되고 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3-고1 학생들의 문해력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문해력 성취 수준 하위 학생의 비율은 2009년 대비 2018년에 약 3배가량 증가했다(교육부, 2019). 이러한 문제는 발달단계에서 일찌감치 나타난다. 2017년부터 한글책임교육제를 시행하며 초등 1학년 아동의 한글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교육부, 2019),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문해력 부진을 보이는 아동이 학급당 15% 내외로 보고된다(조증열 외, 2022). 따라서 이른 시기부터 아동의 문해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단어 해독이 능숙해지고 읽기 유창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이후 문해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에서의 어려움도 커진다. 한글해득과 문해력 간의 관계는 초기 읽기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글해득은 문해력 발달의 토대가 되며, 한글을 정확하게 해득하는 능력은 추후 읽기 유창성 발달과 문장 이해 능력으로 이어진다(최나야, 2024). 따라서 한글해득이 부족한 아동은 문해력 발달에서 뒤처지기 쉬우며, 이는 장기적인 학업 성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고 한다(Stanovich et al., 1986). 문해력 저하는 단순히 학업성취에서 나아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이경화, 최종윤, 2016) 초기에 문해력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Chall(1983)의 읽기 발달 단계에 따르면 아동의 읽기 발달은 여섯 단계로 나뉘는데,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첫 번째 단계인 ‘전 읽기 단계’는 아동이 글자와 책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단어해독, 유창성, 읽기 이해로 발전해 나간다. 이는 문해력 발달이 단계를 하나씩 거쳐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각 단계에서의 적절한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취학 후 아동이 보이는 문해력은 영유아기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문해력 발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학 전 유아기부터 조기 개입을 통한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 Heckman(2013)은 아동의 문해력 발달을 국가 수준에서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취학 전부터의 조기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유아기부터 문해력 발달을 지원하는 조기 중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김정화, 송미령, 2014; 장혜림, 2012; 최나야 외, 2023).

      이처럼 문해력 발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라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선별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에 대한 낙인이 아니라, 발달 초기부터 문해력의 격차를 줄여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해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영향 요인을 분리하여 단편적으로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변인에 관한 연구(김애화, 김의정, 2006), 초등 1학년 아동의 읽기 관련 변인과 음독 능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박현린, 2013), 어머니의 쓰기 지도가 초등 1학년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 연구(최나야 외, 2018)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의 문해력에 대한 개별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문해력 발달에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의 문해력은 구어 능력과 달리 후천적인 교육 없이는 제대로 발달할 수 없으나, 아동 개인의 고유한 인지적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시지각 능력은 한글 단어 해독에 영향을 미치고(최나야, 2009; Cho & Ji, 2011), 만 4-5세 유아의 시지각 능력과 음운론적 인식능력은 초기 읽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박보라, 최예린, 2014), 읽기부진 아동의 절반가량은 음운론적 인식, 시지각 능력, 단어 처리속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 Ji, 2011). 또한, 읽기부진 아동은 작업기억 중 읽기 폭에서도 일반 아동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집행적 주의를 포함한 전반적인 주의집중 영역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김미경, 안성우, 2005; 박주영, 이희란, 2014). 지성애(2017)는 작업기억이 언어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의력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도 있음을 밝혔으며, 안성우 외(2005)는 아동의 언어능력과 작업기억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처리속도 측면에서는 명명속도가 단어 읽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최나야, 2007; Cho & Ji, 2011). 요약하면, 인지능력을 구성하는 지각능력, 집중력, 기억력, 처리속도 등이 아동의 문해력 발달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인지능력의 하위 요인들이 관습적 문해 진입기의 문해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문해력은 단기간에 발달하기 어렵고, 영·유아기부터 문해력의 뿌리(Goodman, 1985)가 꾸준히 발현되며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의 문해력이 건강하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발달과정에서 풍부한 가정문해환경을 경험해야 한다(최나야 외, 2023; Morrison & Cooney, 2001). 유아기부터 부모로부터 발달에 적합한 문해지도를 경험한 아동은 취학 이후의 본격적인 한글 해득에서도 원만한 발달을 보인다(김효은, 최나야, 2023; 김효은, 최나야, 2024; 박수옥 외, 2019). 부모의 문해지도는 유아의 관심과 발달수준에 중점을 둔 유아기에 적합한 방식의 발현적 문해지도와, 정확하게 읽고 쓰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령기 아동에게 적합한 관습적 문해지도로 구분된다(박수옥 외, 2019).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적합한 문해지도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기부터 학습지 등을 통한 관습적 문해지도가 많이 이루어져 문제시된다(김효은 외, 2023; 최나야 외, 2018). 부모의 문해지도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풍부한 가정문해환경은 유아의 문해력 발달의 바탕이고(이지연, 곽금주, 2008; Neuman et al., 2008), 부모-자녀 간의 풍부하고 질 높은 책 읽기 상호작용도 유아의 문해력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최나야 외, 2024; Deckner et al., 2006; Sénéchal & LeFevre, 2002).

      그 밖에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도 아동의 문해력 발달과 관련이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문해력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고(Incognito & Pinto, 2021), 가정의 소득수준은 물리적 문해환경과 직결되어 유아의 문해력 발달과 연관될 수밖에 없으며(노보람, 최나야, 2018),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하며 일반 아동과의 언어발달 격차가 증가한다(황상심,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가정문해환경을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에서의 가정환경이 아동의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해력 발달 과정에서 취학 전 유아기에는 듣기와 말하기가 중심인 반면, 취학 이후에는 문자언어에 중점을 둔 형식적인 한글 교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문해력은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읽기 발달 양상 또는 읽기 부진 및 한글미해득 양상을 탐색하고(김미배, 배소영, 2012; 송엽 외, 2016; 정종성, 2015), 읽기능력에 따른 집단별 시선 처리 특성을 분석하거나(김동일 외, 2022), 받아쓰기로 대표되는 쓰기 영역에서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면서(안성우 외, 2006; 최나야 외, 2018) 초기 문해력의 여러 영역에 분절적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읽기의 대표적인 두 영역은 해독과 이해로 구분된다. 해독(decoding)은 단순히 소리 내어 글자를 읽어내는 것이고, 이해(comprehension)는 글자를 의미로 전환하여 사고하는 능력이다(Polloway et al., 2004). 해독과 이해는 함께 상호작용하며 발달하는데(엄훈, 2012; 최나야, 2024; Chall, 1996), 능숙한 독자일수록 해독의 오류가 줄고 내용 이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또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해독의 오류가 줄어들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해독과 이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읽기 유창성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며 적절한 의미 단위로 나누어 읽는 능력을 의미한다(NRP, 2000; Pikulski & Chard, 2005). 이는 자동성, 정확성 그리고 표현성을 포함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읽기 발달에 있어서 단어 해독, 읽기 이해, 읽기 유창성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애화 외, 2016; 최나야, 2024; NRP, 2000). 그리고 받아쓰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쓰기 능력을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핵심 변인으로 보고된다(Abbott et al., 2010; Yeung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학년 아동의 문해력을 단어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받아쓰기 점수를 통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한글해득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영역별 발달 및 유아기 가정문해환경을 비교한 연구(최나야 외, 2023)의 후속 연구로, 인지능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한 가정환경에 초점을 두어 초등 1학년 아동의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지능력과 가정환경의 다양한 하위 요인들 중에서 1학년 아동의 한글해득부진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문해력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조기 중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인지능력(지각력, 집중력, 기억력, 처리속도)과 가정환경(가구 소득, 모 학력, 다문화가정 여부, 유아기 가정문해환경) 요인이 초등 1학년 아동의 문해력(단어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받아쓰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인지능력과 가정환경 요인 중 초등 1학년 아동의 한글해득부진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충북, 세종, 전남 소재 초등학교 51곳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활용해 연구대상을 모집하였다. 최초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어머니 306쌍이 모집에 참여하였으나, 일부 문항에 대해 답변이 누락된 71쌍의 응답을 제외하고 235쌍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모집에 참여한 아동 중, 한글해득부진 아동은 두 단계 과정에 따라 선별되었다. 우선, 담임교사가 한글해득수준진단검사(‘한글또박또박’) 결과 미해득 혹은 부분해득 학생 중, 각 학급에서 기초문해력이 하위 15-20%ile에 속할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을 추천하였다. 다음으로,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BASA)(김동일, 2005) 및 ‘아동 간편 읽기 및 쓰기 발달검사’(QRW)(김영태 외, 2021)로 아동의 문해력(단어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단어쓰기) 검사를 실시한 후, BASA의 진단적 분류기준(15%ile 이하) 및 읽기 부진 아동의 선별과 관련된 선행 연구(조증열 외, 2022; Shaywitz et al., 1992)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영역 이상에서 하위 15%ile에 속하는 아동을 최종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글을 온전히 해득하지 못함과 동시에, 또래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아동을 ‘한글해득부진 아동’으로 명명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일반 아동은 137명, 한글해득부진 아동은 98명으로, 이 중 남아는 일반 아동의 경우 66명(48.2%), 한글해득부진 아동은 64명(65.3%) 이었다. 다문화 가정은 일반 아동은 5명(3.6%), 한글해득부진 아동은 6명(6.1%) 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일반 아동의 어머니는 4년제 대학 졸업이 66명(48.2%)으로 가장 많고, 한글해득부진 아동의 어머니는 고졸 이하가 42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 아동의 경우 ‘800만원 이상’(29.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1.2%) 순으로 많았으며, 한글해득부진 아동은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5.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21.4%) 순으로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35)

          
          

        

        
          
            
              	
              	일반 아동
              	
              	한글해득부진 아동
            

            
              	
              	
                n
              
              	(%)
              	
                n
              
              	(%)
            

          
          
            	아동 성별
            	남아
            	66
            	(48.2)
            	
            	64
            	(65.3)
          

          
            	여아
            	71
            	(51.8)
            	
            	34
            	(34.7)
          

          
            	전체
            	137
            	(100.0)
            	
            	98
            	(100.0)
          

          
            	다문화가정 여부
            	해당
            	5
            	(3.6)
            	
            	6
            	(6.1)
          

          
            	미해당
            	132
            	(96.4)
            	
            	92
            	(93.9)
          

          
            	모 학력
            	고졸 이하
            	22
            	(16.1)
            	
            	42
            	(42.9)
          

          
            	2-3년제 대학 졸
            	29
            	(21.2)
            	
            	22
            	(22.4)
          

          
            	4년제 대학 졸
            	66
            	(48.2)
            	
            	27
            	(27.6)
          

          
            	대학원 졸
            	20
            	(14.6)
            	
            	7
            	(7.1)
          

          
            	가구 소득
(단위:만원)
            	 200미만
            	3
            	(2.2)
            	
            	5
            	(5.1)
          

          
            	200이상 300미만
            	3
            	(2.2)
            	
            	3
            	(3.1)
          

          
            	300이상 400미만
            	11
            	(8.0)
            	
            	21
            	(21.4)
          

          
            	400이상 500미만
            	17
            	(12.4)
            	
            	25
            	(25.5)
          

          
            	500이상 600미만
            	29
            	(21.2)
            	
            	16
            	(16.3)
          

          
            	600이상 700미만
            	15
            	(10.9)
            	
            	11
            	(11.2)
          

          
            	700이상 800미만
            	19
            	(13.9)
            	
            	6
            	(6.1)
          

          
            	800이상
            	40
            	(29.2)
            	
            	11
            	(11.2)
          

        

        

      

      
        2. 연구도구
        
          1) 문해력
          초1 아동의 문해력(단어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단어쓰기)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의 담임교사 혹은 기초학력전담교사가 배부된 매뉴얼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 진행이 어려울 시엔 연구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문해력을 측정하였다. 아동의 단어 해독 및 받아쓰기는 ‘아동 간편 읽기 및 쓰기 발달검사’(QRW)(김영태 외, 2021)의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는 김동일(2005)의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BA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단어해독은 의미/무의미 단어 각각 3문항(예: 의미단어- ‘바지’, 무의미단어-‘눌’), 의미문장 9문항(예:‘ 방에 갔어요[방에 가써요]’), 무의미문장 7문항(예: ‘삭이 마요[사기 마요]’)으로, 각 문항에 정답 시 1점을 부과해 총 22점이었다. 받아쓰기는 단어쓰기 5문항(예: ‘개’), 문장쓰기 5문항(예: ‘침대에서 자요’)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별로 틀린 부분이 없을 시 1점을 부과하였다. 읽기 유창성은 1분 동안 아동이 문단 글을 읽은 후, 정확히 읽은 글자 수에서 오류를 보인 글자수를 차감해 측정하였으며, 읽기 이해는 각 문장의 비어 있는 곳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할 시 1점을 부여해 총 23점이었다. 단어 해독, 받아쓰기, 읽기이해의 Cronbach’s α는 각각 .91, .79, .94이다.

        

        
          2) 인지능력
          아동의 인지능력은 아동의 담임교사가 느린학습자 선별을 위한 체크리스트(김태은 외, 2020) 중, 인지 영역의 12문항을 평정하여 측정하였다. 인지의 하위영역은 집중력(2문항), 지각력(5문항), 기억력(3문항), 처리속도(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의 문항 예시로는 ‘과제를 할 때 주의가 산만해진다’(집중력), ‘상하좌우 등 방향을 혼동한다’(지각력), ‘여러 번 반복해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기억력), ‘또래보다 학습속도가 느리다’(처리속도) 등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모든 문항은 역코딩 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인지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지능력의 Cronbach’s α는 .95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가정환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유아기 가정문해환경을 포괄해 가정환경으로 정의하였다.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 월평균 가구 소득, 다문화가정 여부를 포함하였으며, 유아기 가정문해환경의 하위 영역은 물리적 환경(Neuman et al., 2008) 17문항,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양적 8문항, 질적 7문항)(박찬화, 김길숙, 2008; 최나야, 2012), 문해지도(발현적 10문항, 관습적 10문항)(박수옥 외, 2019)을 포함해 총 52문항이다. 각 하위 영역의 문항 예시로는 ‘유아가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나요?’(물리적 문해환경), ‘어머니는 자녀에게 얼마나 자주 그림책을 읽자고 권유했습니까?’(양적 읽기 상호작용),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그림책 읽는 시간이 하루 일과 중 얼마나 중요했습니까?’(질적 읽기 상호작용), ‘나는 그림책의 그림을 보고 아이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꾸며보게 했다’(발현적 문해지도), ‘나는 아이가 학습지의 문제를 읽고 풀도록 지도했다’(관습적 문해지도) 등이 있다. 가정문해환경 중 물리적 환경은 3점 리커트 척도,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과 문해지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해환경이 풍부함을 의미하며, 각 요인의 Cronbach’s α는 .88, .89, .87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3. 자료 분석
        첫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연구 변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초1 아동의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인지능력, 유아기 가정문해환경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투입한 뒤,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초1 아동의 한글해득부진 여부를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전진(Forward Selection) 방법을 활용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8.0을 이용하였으며, 아동의 성별 및 다문화가정 여부는 더미 코딩으로, 모 학력은 교육년한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으며, 가구 소득은 정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로그 변환된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 변인의 왜도 절댓값은 3 미만, 첨도 절댓값은 10 미만으로 정규성을 만족하였다(Kline, 2005).

      
        <표 2>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연구 변인
            	
              Min
            
            	
              Max
            
            	
              M
            
            	
              SD
            
            	왜도
            	첨도
          

        
        
          	사회
인구학적
변인
          	모 학력
          	9.00
          	18.00
          	 14.68
          	 2.06
          	-0.19
          	-0.88
        

        
          	가구 소득
          	5.01
          	 6.75
          	 6.29
          	 0.40
          	-1.10
          	 1.48
        

        
          	문해력
          	단어 해독
          	0
          	 22
          	 16.87
          	 4.86
          	-1.50
          	 2.02
        

        
          	읽기 유창성
          	0
          	382
          	142.50
          	76.72
          	 0.33
          	 0.05
        

        
          	읽기 이해
          	0
          	 23
          	 9.66
          	 7.26
          	 0.23
          	-1.30
        

        
          	받아쓰기
          	0
          	 10
          	 6.18
          	 2.29
          	-0.33
          	-0.16
        

        
          	인지
능력
          	집중력
          	1.00
          	5.00
          	 3.18
          	 1.44
          	-0.11
          	-1.40
        

        
          	지각력
          	1.00
          	5.00
          	 3.87
          	 1.11
          	-0.61
          	-0.84
        

        
          	기억력
          	1.00
          	5.00
          	 3.91
          	 1.22
          	-0.78
          	-0.69
        

        
          	처리속도
          	1.00
          	5.00
          	 3.26
          	 1.41
          	-0.10
          	-1.44
        

        
          	유아기
가정
문해환경
          	물리적 문해환경
          	1.18
          	 3.00
          	 2.32
          	 0.38
          	-0.36
          	-0.39
        

        
          	그림책 읽기 양적 상호작용
          	1.00
          	 4.86
          	 2.71
          	 0.81
          	 0.35
          	-0.56
        

        
          	그림책 읽기 질적 상호작용
          	1.43
          	 5.00
          	 3.83
          	 0.66
          	-0.48
          	-0.10
        

        
          	발현적 문해지도
          	1.00
          	 5.00
          	 3.64
          	 0.67
          	-0.60
          	 0.61
        

        
          	관습적 문해지도
          	1.00
          	 5.00
          	 3.22
          	 0.79
          	-0.30
          	-0.18
        

      

      
        
          주. 가구 소득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을 로그 변환한 값으로, 평균은 약 539만원임
        

      

      

      
        1. 초등 1학년 아동의 문해력, 인지능력 및 가정환경의 관계
        초등 1학년 아동의 문해력, 인지능력 및 가정환경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문해력은 아동의 인지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이 중 아동의 지각력과 받아쓰기 수행의 상관은 .66(p < .01)으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지능력의 하위 영역 간 상관은 .60~.84로, 중간 수준 이상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가정환경과 문해력의 상관은 절댓값이 .01에서 .35의 범위였으며, 받아쓰기 영역에서 모 학력과 월평균 가구 소득은 상관이 .35(p <.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초등 1학년 아동의 문해력, 인지능력 및 가정환경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사회인구학적 변인
            	
            	
            	
            	
            	
            	
            	
            	
            	
            	
            	
            	
            	
            	
          

          
            	1. 모 학력
            	-
            	
            	
            	
            	
            	
            	
            	
            	
            	
            	
            	
            	
            	
          

          
            	2. 가구 소득
            	.53**
            	-
            	
            	
            	
            	
            	
            	
            	
            	
            	
            	
            	
            	
          

          
            	문해력
            	
            	
            	
            	
            	
            	
            	
            	
            	
            	
            	
            	
            	
            	
          

          
            	3. 단어 해독
            	.03
            	.07
            	-
            	
            	
            	
            	
            	
            	
            	
            	
            	
            	
            	
          

          
            	4. 읽기 유창성
            	.20*
            	.19*
            	.25**
            	-
            	
            	
            	
            	
            	
            	
            	
            	
            	
            	
          

          
            	5. 읽기 이해
            	.10
            	.23**
            	.39**
            	.38**
            	-
            	
            	
            	
            	
            	
            	
            	
            	
            	
          

          
            	6. 받아쓰기
            	.35**
            	.35**
            	.28**
            	.44**
            	.41**
            	-
            	
            	
            	
            	
            	
            	
            	
            	
          

          
            	인지능력
            	
            	
            	
            	
            	
            	
            	
            	
            	
            	
            	
            	
            	
            	
          

          
            	7. 집중력
            	.23**
            	.13*
            	.37**
            	.37**
            	.35**
            	.47**
            	-
            	
            	
            	
            	
            	
            	
            	
          

          
            	8. 지각력
            	.29**
            	.33**
            	.61**
            	.61**
            	.56*
            	.66**
            	.60**
            	-
            	
            	
            	
            	
            	
            	
          

          
            	9. 기억력
            	.29**
            	.27**
            	.60**
            	.55**
            	.58**
            	.61**
            	.62**
            	.84**
            	-
            	
            	
            	
            	
            	
          

          
            	10. 처리속도
            	.24**
            	.24**
            	.48**
            	.53**
            	.58**
            	.57**
            	.61**
            	.71**
            	.73**
            	-
            	
            	
            	
            	
          

          
            	유아기 가정문해환경
            	
            	
            	
            	
            	
            	
            	
            	
            	
            	
            	
            	
            	
            	
          

          
            	11. 물리적 환경
            	.24**
            	.22*
            	.01
            	.02
            	.13
            	.21*
            	.18**
            	.23**
            	.24**
            	.23**
            	-
            	
            	
            	
          

          
            	12. 양적 상호작용
            	.27**
            	.26**
            	-.02
            	.06
            	.07
            	.13
            	.22**
            	.18**
            	.20**
            	.20**
            	.51**
            	-
            	
            	
          

          
            	13. 질적 상호작용
            	.20*
            	.10
            	-.03
            	-.10
            	-.05
            	.02
            	.10
            	.03
            	-.01
            	.09
            	.49**
            	.52**
            	-
            	
          

          
            	14. 발현적 문해지도
            	.22**
            	.11
            	.03
            	.10
            	.04
            	.13
            	.31**
            	.24**
            	-.24**
            	.30**
            	.58**
            	.46**
            	.65**
            	-
          

          
            	15. 관습적 문해지도
            	-.10
            	-.07
            	-.09
            	-.19*
            	-.13
            	-.13
            	.01
            	.01
            	-.01
            	.02
            	.28**
            	.12
            	.31**
            	.32**
          

        

        
          
            *p < .05, **p < .01.
          

        

        

      

      
        2.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능력 및 가정환경 요인이 문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능력 및 가정환경 요인이 문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및 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한 결과, VIF는 1.01~4.26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74~1.98로 잔차 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1)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능력 및 가정환경 요인이 단어 해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초등 1학년 아동의 단어 해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을 투입한 모형 1은 설명력이 11%로, 아동의 성별(β = .13, p < .05), 모 학력(β = .22,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동의 인지능력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된 반면, 아동의 지각력(β = .38 p < .001), 기억력(β = .29, p < .01)이 단어 해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모형 1보다 31%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기 가정문해환경을 투입한 모형 3의 경우, 단어 해독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지각력(β = .41, p < .001), 기억력(β = .27, p < .01), 관습적 문해지도(β = -.16, p < .001) 순으로, 모형 2보다 설명력이 3% 증가해 총 4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4> 
				
            

            
               초등 1학년 아동의 단어 해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능력 및 가정환경 요인
            
            

          

          
            
              
                	구분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t
                
                	
                  B
                
                	
                  
                    β
                  
                
                	
                  t
                
                	
                  B
                
                	
                  
                    β
                  
                
                	
                  t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별(1=여아)
              	1.25
              	.13
              	 2.05*
              	 0.35
              	 .04
              	 0.66
              	 0.18
              	 .02
              	 0.34
            

            
              	모 학력
              	0.53
              	.22
              	 3.20**
              	 0.28
              	 .12
              	 2.03
              	 0.21
              	 .09
              	 1.49
            

            
              	가구 소득
              	1.47
              	.12
              	 1.76
              	-0.38
              	-.03
              	-0.53
              	-0.39
              	-.03
              	-0.54
            

            
              	다문화가정
여부(1=해당)
              	0.88
              	.04
              	 0.61
              	 1.95
              	 .08
              	 1.63
              	 2.07
              	 .09
              	 1.76
            

            
              	인지
능력
              	집중력
              	
              	
              	
              	-0.28
              	-.08
              	-1.15
              	-0.37
              	-.11
              	-1.52
            

            
              	지각력
              	
              	
              	
              	 1.68
              	 .38
              	 3.78***
              	1.79
              	 .41
              	 4.06***
            

            
              	기억력
              	
              	
              	
              	 1.14
              	 .29
              	 2.79**
              	1.08
              	 .27
              	 2.65**
            

            
              	처리속도
              	
              	
              	
              	 0.09
              	 .03
              	 0.32
              	0.04
              	 .01
              	0.15
            

            
              	유아기
가정
문해환경
              	물리적 환경
              	
              	
              	
              	
              	
              	
              	-1.17
              	-.09
              	 -1.32
            

            
              	양적 상호작용
              	
              	
              	
              	
              	
              	
              	 0.45
              	 .07
              	1.13
            

            
              	질적 상호작용
              	
              	
              	
              	
              	
              	
              	-0.29
              	-.04
              	-0.55
            

            
              	발현적 문해지도
              	
              	
              	
              	
              	
              	
              	 1.11
              	 .15
              	1.91
            

            
              	관습적 문해지도
              	
              	
              	
              	
              	
              	
              	-0.98
              	-.16
              	-2.73**
            

            
              	
                 R2
              
              	.11
              	.42
              	.45
            

            
              	
                ΔR2
              
              	-
              	.31
              	.03
            

            
              	
                F
              
              	6.87***
              	20.37***
              	13.84***
            

          

          
            
              *p < .05, **p < .01, ***p < .001
            

          

          

          즉, 영역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아동의 단어 해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지능력이 가정환경 요인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지각력과 기억력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유아기에 관습적 문해지도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초1 시기에 단어 해독 점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능력 및 가정환경 요인이 읽기 유창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초등 1학년 아동의 읽기 유창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 1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을 투입한 결과로, 아동의 성별(β = .12, p < .05), 모 학력(β = .22, p < .01), 월평균 가구 소득(β = .22,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6%였다. 이에 인지능력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모형 2) 설명력은 26% 증가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모 학력(β = .13, p < .05)이, 아동의 인지능력 중 지각력(β = .43, p < .001)과 처리속도(β = .20, p < .05)가 아동의 읽기 유창성에 영향을 미쳤다. 모형 3에서 초1 아동의 읽기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지각력(β = .46, p < .001), 발현적 문해지도(β = .23, p < .001), 처리속도(β = .18, p < .05), 관습적 문해지도(β = -.17, p < .01)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모형 2보다 4% 증가한 약 46%였다.

          
            <표 5> 
				
            

            
               초등 1학년 아동의 읽기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및 가정환경 요인
            
            

          

          
            
              
                	구분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t
                
                	
                  B
                
                	
                  
                    β
                  
                
                	
                  t
                
                	
                  B
                
                	
                  
                    β
                  
                
                	
                  t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별(1=여아)
              	18.52
              	.12
              	1.99*
              	 6.00
              	.04
              	0.72
              	 2.72
              	 .02
              	 0.33
            

            
              	모 학력
              	 8.32
              	.22
              	 3.30**
              	 4.96
              	.13
              	 2.30*
              	 3.89
              	 .10
              	 1.78
            

            
              	가구 소득
              	42.64
              	.22
              	 3.34**
              	 15.00
              	.08
              	1.35
              	13.33
              	 .07
              	 1.17
            

            
              	다문화가정
여부(1=해당)
              	 6.50
              	.02
              	0.30
              	 24.74
              	.07
              	1.32
              	28.14
              	 .08
              	 1.53
            

            
              	인지
능력
              	집중력
              	
              	
              	
              	 -3.85
              	-.07
              	-1.01
              	 -5.40
              	-.10
              	-1.43
            

            
              	지각력
              	
              	
              	
              	 29.49
              	 .43
              	 4.22***
              	 31.63
              	 .46
              	 4.61***
            

            
              	기억력
              	
              	
              	
              	 1.35
              	 .02
              	0.21
              	 -1.08
              	-.02
              	-0.17
            

            
              	처리속도
              	
              	
              	
              	 10.85
              	 .20
              	 2.50*
              	 9.91
              	 .18
              	 -2.31*
            

            
              	유아기
가정
문해환경
              	물리적 환경
              	
              	
              	
              	
              	
              	
              	 -7.98
              	-.04
              	-0.58
            

            
              	양적 상호작용
              	
              	
              	
              	
              	
              	
              	 4.31
              	 .05
              	 0.69
            

            
              	질적 상호작용
              	
              	
              	
              	
              	
              	
              	-15.22
              	-.13
              	-1.81
            

            
              	발현적 문해지도
              	
              	
              	
              	
              	
              	
              	 26.67
              	 .23
              	 2.96**
            

            
              	관습적 문해지도
              	
              	
              	
              	
              	
              	
              	-16.17
              	-.17
              	 -2.89**
            

            
              	
                 R2
              
              	.16
              	.42
              	.46
            

            
              	
                ΔR2
              
              	-
              	.26
              	.04
            

            
              	
                F
              
              	10.93***
              	20.63***
              	14.46***
            

          

          
            
              *p < .05, **p < .01, ***p < .001
            

          

          

          이를 종합하면, 아동의 읽기 유창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지각력, 처리속도, 유아기에 경험한 발현적 문해지도였으며, 관습적 문해지도를 많이 경험할수록 초1 시기의 읽기 유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능력 및 가정환경 요인이 읽기 이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초등 1학년 아동의 읽기 이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 1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동의 성별(β = .16, p < .05), 모 학력(β = .18, p < .01), 월평균 가구 소득(β = .24, p < .01)이 15%의 설명력을 보이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지능력을 추가한 모형 2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동의 읽기 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었으며, 인지능력 중 기억력(β = .24, p < .05) 및 처리속도(β = .34, p < .001)가 28%의 설명력을 추가하며 읽기 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유아기 가정문해환경을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아동의 처리속도(β = .33, p < .001), 관습적 문해지도(β = -.12, p < .05) 순으로 아동의 읽기 이해에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총 45%였다.

          
            <표 6> 
				
            

            
               초등 1학년 아동의 읽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및 가정환경 요인
            
            

          

          
            
              
                	구분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t
                
                	
                  B
                
                	
                  
                    β
                  
                
                	
                  t
                
                	
                  B
                
                	
                  
                    β
                  
                
                	
                  t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별(1=여아)
              	2.27
              	.16
              	2.56*
              	 1.39
              	 .10
              	 1.78
              	 1.19
              	 .08
              	 1.52
            

            
              	모 학력
              	0.65
              	.18
              	 2.68**
              	 0.32
              	 .09
              	 1.56
              	 0.28
              	 .08
              	 1.33
            

            
              	가구 소득
              	4.28
              	.24
              	 3.52**
              	 1.93
              	 .11
              	 1.84
              	 1.60
              	 .09
              	 1.47
            

            
              	다문화가정
여부(1=해당)
              	1.22
              	.04
              	0.58
              	 2.08
              	 .06
              	 1.18
              	 2.40
              	 .07
              	 1.37
            

            
              	인지
능력
              	집중력
              	
              	
              	
              	-0.78
              	-.15
              	-2.17
              	-0.71
              	-.38
              	-1.88
            

            
              	지각력
              	
              	
              	
              	 0.92
              	 .14
              	 1.40
              	 1.05
              	 .16
              	 1.60
            

            
              	기억력
              	
              	
              	
              	 1.41
              	 .24
              	 2.32*
              	 1.19
              	 .20
              	 1.94
            

            
              	처리속도
              	
              	
              	
              	 1.74
              	 .34
              	 4.27***
              	 1.69
              	 .33
              	 4.14***
            

            
              	유아기
가정
문해환경
              	물리적 환경
              	
              	
              	
              	
              	
              	
              	 1.15
              	 .06
              	 0.87
            

            
              	양적 상호작용
              	
              	
              	
              	
              	
              	
              	-0.23
              	-.03
              	-0.39
            

            
              	질적 상호작용
              	
              	
              	
              	
              	
              	
              	-1.12
              	-.10
              	-1.39
            

            
              	발현적 문해지도
              	
              	
              	
              	
              	
              	
              	 1.48
              	 .14
              	 1.72
            

            
              	관습적 문해지도
              	
              	
              	
              	
              	
              	
              	-1.09
              	-.12
              	-2.04*
            

            
              	
                 R2
              
              	.15
              	.43
              	.45
            

            
              	
                ΔR2
              
              	.-
              	.28
              	.02
            

            
              	
                F
              
              	10.45***
              	21.54***
              	14.02***
            

          

          
            
              *p < .05, **p < .01, ***p < .001
            

          

          

          따라서 아동의 인지능력이 유아기 가정문해환경보다 아동의 읽기 이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처리속도가 느릴수록, 그리고 유아기에 관습적 문해지도를 풍부하게 경험했을수록 초1 시기에 아동의 읽기 이해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4)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능력 및 가정환경 요인이 받아쓰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초등 1학년 아동의 받아쓰기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을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27%로, 아동의 성별(β = .19, p < .05), 모 학력(β = .28, p < .001), 월평균 가구 소득(β = .29,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인지능력을 추가한 모형 2에서는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에 지각력(β = .39, p < .001), 모 학력(β = .18, p < .001), 처리속도(β = .16, p < .05), 월 평균 가구 소득(β = .15, p < .01)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모형 1보다 27% 증가한 53%였다. 유아기 가정문해환경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총 설명력이 55%로, 아동의 지각력(β = .41, p < .001), 모 학력(β = .15, p < .01), 처리속도(β = .15, p < .01), 관습적 문해지도(β = -.12, p < .05), 월 평균 가구 소득(β = .12, p < .05) 순으로 아동의 받아쓰기에 영향을 미쳤다.

          
            <표 7> 
				
            

            
               초등 1학년 아동의 받아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및 가정환경 요인
            
            

          

          
            
              
                	구분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t
                
                	
                  B
                
                	
                  
                    β
                  
                
                	
                  t
                
                	
                  B
                
                	
                  
                    β
                  
                
                	
                  t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별(1=여아)
              	0.88
              	.19
              	 3.37**
              	 0.40
              	.09
              	1.76
              	 0.32
              	 .07
              	 1.43
            

            
              	모 학력
              	0.31
              	.28
              	 4.34***
              	 0.20
              	.18
              	 3.36**
              	 0.17
              	 .15
              	 2.82**
            

            
              	가구 소득
              	1.64
              	.29
              	 4.59***
              	 0.86
              	.15
              	 2.87**
              	 0.67
              	 .12
              	 2.15*
            

            
              	다문화가정
여부(1=해당)
              	0.31
              	.03
              	0.51
              	 0.81
              	.08
              	1.61
              	 0.93
              	 .09
              	 1.85
            

            
              	인지
능력
              	집중력
              	
              	
              	
              	 0.04
              	.02
              	0.35
              	 0.01
              	 .01
              	 0.11
            

            
              	지각력
              	
              	
              	
              	 0.80
              	.39
              	 4.25***
              	 0.85
              	 .41
              	 4.53***
            

            
              	기억력
              	
              	
              	
              	 0.08
              	.04
              	0.46
              	 0.03
              	 .01
              	 0.15
            

            
              	처리속도
              	
              	
              	
              	 0.26
              	.16
              	 2.23*
              	 0.24
              	 .15
              	 2.01*
            

            
              	유아기
가정
문해환경
              	물리적 환경
              	
              	
              	
              	
              	
              	
              	 0.47
              	 .08
              	 1.25
            

            
              	양적 상호작용
              	
              	
              	
              	
              	
              	
              	 0.03
              	 .01
              	 0.17
            

            
              	질적 상호작용
              	
              	
              	
              	
              	
              	
              	-0.15
              	-.04
              	-0.66
            

            
              	발현적 문해지도
              	
              	
              	
              	
              	
              	
              	 0.36
              	 .11
              	 1.47
            

            
              	관습적 문해지도
              	
              	
              	
              	
              	
              	
              	-0.35
              	-.12
              	-2.27*
            

            
              	
                 R2
              
              	.27
              	.53
              	.55
            

            
              	
                ΔR2
              
              	.-
              	.27
              	.02
            

            
              	
                F
              
              	21.08***
              	32.27***
              	20.80***
            

          

          
            
              *p < .05, **p < .01, ***p < .001
            

          

          

          즉, 초1 아동의 받아쓰기는 문해력 다른 영역들에 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R2 =. 2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의 받아쓰기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지각력과 처리속도가 우수할수록, 유아기에 관습적 문해지도를 적게 경험하였을수록 초1 시기의 받아쓰기 수준이 높았다.

        

      

      
        3. 초등 1학년 한글해득부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초등 1학년 한글해득부진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명력이 높은 순으로 단계별 결과를 제시해 주는 전진(forward: LR) 방법을 활용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과 같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χ2=101.33, p < .001), 설명력은 약 47%(Nagelkerke R2=.47)로 나타났다. 이 때, 초등 1학년 아동의 한글해득부진 여부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아동의 지각력, 어머니의 학력, 아동의 처리속도 순이었다. 즉, 아동의 지각력이 1점 높아질수록 , 어머니의 교육년한이 1년 증가할수록, 그리고 아동의 처리속도가 1점 높아질수록 한글해득부진 집단에 속할 승산은 각각 0.35배(95% CI=0.23, 0.53), 0.84배(95% CI=0.71, 0.99), 0.72배(95% CI=0.53, 0.99)로 감소하였다.

        
          <표 8>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초등 1학년 한글해득부진 여부 예측 요인
          
          

        

        
          
            
              	모형
              	변인
              	
                B
              
              	
                S.E
              
              	Wald
              	Exp(B)
              	
                χ
                2
              
              	Nagelkerke R2
            

          
          
            	1단계
            	지각력 (인지)
            	 -1.41***
            	.18
            	61.29
            	0.25
            	90.80***
            	.44
          

          
            	2단계
            	지각력 (인지)
            	 -1.33***
            	.18
            	52.84
            	0.27
            	97.29***
            	.46
          

          
            	모 학력
            	-0.18*
            	.09
            	 4.42
            	0.84
          

          
            	3단계
            	지각력 (인지)
            	 -1.06***
            	.22
            	24.10
            	0.35
            	101.33***
            	.47
          

          
            	모 학력
            	-0.18*
            	.09
            	 4.31
            	0.84
          

          
            	처리속도 (인지)
            	-0.32*
            	.16
            	 4.12
            	0.72
          

        

        
          
            *p< .05, **p < .01, ***p < .001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지능력과 가정환경 요인들이 초등 1학년 아동의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영역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그 요인들이 한글해득부진 여부를 예측하는지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1학년 아동의 지각력과 기억력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기에 관습적 문해지도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초1 아동의 단어 해독 수행이 낮았다. 지각력 문제가 단어 읽기의 어려움으로 이어진 결과는 학령 전기 아동의 시지각 능력이 한글 낱말 읽기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최나야, 2009)와 유사하다. 기호의 형태를 인식하고 시각적 자극의 방향을 파악하는 등의 지각력이 취학 전후 단어 재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어 해독을 위해서는 문자를 순차적으로 소리로 변환하고 혼합해야 하는데, 해독 학습 시기에는 문자와 소리를 동시에 처리하고 기억에 저장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Peng et al., 2018). 이처럼 단어 해독과 작업기억 간 밀접한 상관이 보고되는(Ehri, 1992; Nation et al., 1999)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기억력이 단어 해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기 가정환경요인 중 관습적 문해지도가 아동의 단어 해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흥미롭다. 취학 전부터 관습적인 해독 훈련에 목표를 두는 것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영유아기 조기 한글해득 교육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관습적 문해지도는 유아보다는 교사와 부모의 목표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학습자인 유아에게는 의미 없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유아기 문해력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혜원, 박혜지, 2020; 최나야 외, 2018)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현재 문해력 발달 수준 및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둔 발현적 문해지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둘째, 아동의 지각력, 처리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유아기에 가정에서 발현적 문해지도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초1 때 읽기 유창성이 우수했다. 읽기 유창성은 해독과 읽기 이해의 매개 변수로 여겨진다(Ecalle et al., 2021; Kang & Shin, 2019). 이 때, 아동의 지각력은 자소-음소 대응 지식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해독 과정에서 보다 큰 단위의 음소와 형태소를 사용하게 되며(Nunes et al., 2012), 빠른 처리속도는 글자에 대한 정확한 시각적 인식을 돕고, 읽기 중 요구되는 인지적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읽기 유창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Gerst et al., 2021). 또한 본 연구에서 발현적 문해지도 경험이 풍부할수록 읽기 유창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개인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학습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유아기 가정에서 발현적 문해지도를 많이 경험하는 것은 책에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문해 활동으로 연결될 기회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문해 환경 요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발현적 방식의 문해지도와 읽기 유창성의 관련성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또한, 관습적 문해지도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초1 시기에 읽기 유창성이 낮았는데, 이는 아동의 언어 및 읽기 성취와 유아기 발현적 문해지도의 정적인 관련성을 밝힌 선행 연구의 결과(박수옥 외, 2019; 최윤정, 최나야, 2017)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반복적이고 지시적 특성이 강한 관습적 문해지도가 아동의 문해활동에 대한 낮은 선호를 야기하여(최나야 외, 2024), 부족한 읽기 행위로 자연스레 낮은 수준의 읽기 유창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단어 해독 능력과 아동의 읽기 유창성 간의 관련성(장유경, 2015)을 고려할 때,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관습적 문해지도 중심의 학습 관여는 아동의 성공적인 한글 해득을 어렵게 함으로써 읽기 유창성을 저하시켰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글 해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발현적, 관습적 문해지도를 모두 빈번히 경험한 경향성을 밝힌 선행 연구(김효은, 최나야, 2023)도 있으므로, 향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발현적, 관습적 문해지도가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읽기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처리속도가 느릴수록, 그리고 유아기에 관습적 문해지도를 많이 받았을수록 읽기 이해가 낮았다. 처리속도는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는 속도로서, 읽기 이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Borella & de Ribaupierre, 2014; Grest et al., 2021).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읽기 이해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정보처리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Swanson, 1996). 그 이유는 주어진 글을 읽을 때, 이전 부분에서 뒷부분을 이어 해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는 능력을 처리속도가 설명하기 때문이다(Johnston & Anderson, 1998).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처리속도가 느린 아동은 문맥에 따라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아기에 가정에서 관습적 문해지도를 많이 경험한 경우 읽기 이해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기에 반복된 관습적 문해지도의 방식이 아동의 읽기 몰입과 내용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성인이 유아와 그림책을 함께 읽는 상황에서 문자의 해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면 유아가 성인이 읽어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을 두루 살펴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유아의 그림책 읽기 시 시선추적 연구(Yim et al., 2019)에서 유아의 이야기 이해점수가 첫 시선고정 시간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과 연결된다. 즉 시선고정과 같이 읽기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읽기이해와 관련됨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넷째, 아동의 지각력과 처리속도가 우수할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유아기에 관습적 문해지도를 적게 받았을수록 받아쓰기 수행이 높았다. 받아쓰기 영역에서 부진을 보이는 초등 1-2학년 아동의 음운론적 인식 능력이 낮다는 결과(안성우 외, 2006; 박혜옥, 정용석, 2008; 김기주, 2022)는 많지만, 지각력과 처리속도 요인의 인지능력은 강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들은 내용을 작업기억에 보유하는 동안 소리를 시각화하여 적절한 문자로 바꾸고 손으로 쓰는 받아쓰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인지능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한편, 문해력 영역 중 유일하게 받아쓰기에 대해서만 어머니 학력과 가구 소득처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20).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의 쓰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읽기 활동에 대한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김명순 외, 2014), 이러한 쓰기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받아쓰기에 대해서도 단어 해독, 읽기 유창성처럼 유아기 관습적 문해지도의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최나야 외, 2018). 이 결과는 가정에서 관습적인 방식으로 받아쓰기 연습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초1 아동이 연습을 하지 않아도 수행이 우수한 또래보다 오히려 받아쓰기 수행이 더 낮다는 선행 연구 결과(최나야 외, 2018)를 지지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1학년의 문해력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 요인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지영역과 가정환경이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단어 해독은 지각력과 기억력, 유아기 관습적 문해지도가 유의한 변인이었고, 읽기 유창성은 지각력과 처리속도, 유아기 발현적 문해지도가 유의했으며, 읽기 이해는 처리 속도와 관습적 문해지도가, 받아쓰기는 지각력과 처리속도, 모 학력과 가구 소득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문해력의 하위요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지능력의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결함이 읽기 장애의 주요한 위험이라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최나야, 2009; Cho & Ji, 2011). 또한 문해력의 하위 요인별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인지영역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문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발달단계별로 의미가 큰 영역들을 고르게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인지능력을 자극할 수 있는 지도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읽기 및 쓰기가 복잡한 인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며(Lundberg, 1991; McCutchen, 1996), 이러한 인지능력은 유전뿐만 아니라 어린 시기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ndrade et al., 2005; Ronfani et al., 2015). 따라서 학령 초기 아동의 문해력과 관련된 주요 인지적 요소를 탐구하는 것은 아동에게 적절한 환경적,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일반아동을 비교하여 문해력 영역을 분절적으로 살펴보았다면(김미경, 안성우, 2005; 지성애, 2017; Cho & Ji, 2011), 본 연구는 단어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받아쓰기로 학령 초기 아동의 읽기와 쓰기를 고르게 포함하여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받아쓰기를 제외하고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영향력이 없는 가운데, 유아기의 문해지도 방식은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아기의 발현적 문해 경험은 취학 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관습적 문해 경험은 부정적 효과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정 문해지도 방식은 학습지를 반복적으로 풀도록 하는 형태의 관습적 문해지도가 많이 관찰된다(최나야 외, 2018; 최윤정, 최나야, 2017; 홍은자, 김희진, 2003). 본 연구 결과는 취학 전 유아 대상으로 반복적인 해독 연습이나 문자 쓰기, 학습지 풀기 등을 강조하기보다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방식으로 읽고 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흥미롭게 문해활동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지능력과 가정환경 요인 중, 초등 1학년 아동의 한글해득부진 여부를 예측하는 변인은 지각력, 모 학력, 처리속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초1 아동의 지각력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처리속도가 느릴수록 한글해득부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앞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한글해득부진 여부에 대해서도 아동의 인지능력이 주요 예측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이 1학년 때 한글해득부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머니의 학력이 아동의 문해력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Incognito & Pinto, 2021)와 일치한다. 이는 가정의 교육적 배경이 아동의 문해력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언어발달에 차이를 보인다고 밝힌 다수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단순히 학력의 차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양육신념과 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자녀의 언어발달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김명순 외, 2014; Hart & Risely, 1995; Hess & Shipman, 1965).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문해력 분야에서 효과적인 조기 중재를 계획할 때 부모의 학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차별 없이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가정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가정의 문해환경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풍부한 가정 문해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며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도서, 상호작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초등 1학년 아동의 문해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고, 초등 1학년에 요구되는 문해력 하위 영역들을 고루 포함하여 설명 요인을 식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문해력 발달의 민감기인 초등 1학년 때 집중적인 조기 개입 필요성이 있는 영역을 맞춤형으로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인지능력 평가 척도의 문항 수가 적어 아동의 인지능력을 충분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능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는 확장된 척도를 사용함으로서 아동의 인지능력과 문해력 사이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비확률적 표집 방법인 유의 표집을 활용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비율을 고려한 확률적 표집 방법을 도입하여 대표성이 향상된 표본으로 아동 문해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더 정교하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추후 종단 연구 방법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학령 초기 이후 아동의 문해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아동의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 문해력의 영역별로 상이하며, 초1 아동의 문해력 발달에 보다 중요한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각 문해 영역에 따라 차별적인 중재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단어 해독 능력에는 지각력과 기억력을 강화하는 인지 훈련이 유용할 수 있는 반면, 읽기 이해력 향상에는 정보 처리속도와 관련된 중재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 진행된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관습적 문해지도가 초등 1학년 아동의 문해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동의 관심과 발달에 맞는 발현적 문해지도 접근법이 읽고 쓰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학 후 아동의 문해력 향상과 한글해득부진 예방을 위해 아동의 인지 곤란을 파악하고 각 영역에 대한 조기 중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가정 및 기관에서 유아기 및 학령 초기 아동에게 적합한 발현적 문해지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정과 교육 기관 간의 협력적 정책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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